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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멋진 신세계’ : 메타버스 

“메타버스가 우리의 인간성을 박탈하는 ‘디스토피아’로 흘러갈지, 새로운 삶의 경험을 창출하는 ‘테크노피

아’로 향하게 될지는 미지수다. 이것은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 보편적 인간의 의식수준의 문제로 귀결될 것

이다.” 

코로나는 변이에 변이를 거치며 조금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릴 여지가 없어 보인다. 지난 2년간의 길고 긴 싸움의 여정에서 인간 또

한 버티고 견디며 차선으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탐색하고 있는 듯하다.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공간이동의 제한 때문

이었다. 이것은 이동해야만 하고, 이동하고자 하는 동물적 본성을 구속함과 동시에 ‘자유의 속박’이었기에 그 타격이 컸다.

공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. 뇌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하다. 인간의 경험 체계는 공간을 축으로 기억을 형성하며, 시

간과 그 외 요소들은 부차적인 것이다. 공간이 없는 기억은 존재할 수 없다. 우리가 힘들게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즐겁고 흥분되는 

이유는 바로 뇌가 새로운 공간 경험을 갈망하며, 도파민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. 이런 흥분적 도파민의 경험은 또 다시 여행

가방을 챙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.       

인간의 이런 공간 경험에 대한 갈망은 곧 ‘메타버스(metaverse)’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 같다. 가상세계이면서 

현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,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시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. 이는 우리 뇌에 현실보

다 더욱 강력한 도파민 샤워를 보상하며 몰입을 촉진한다.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웅크린 ‘페르소나

(인격)’를 아바타로 새로운 ‘나’를 만들어 제2, 제3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낯선 시대로의 초입에 서있다고 볼 수 

있다. 

이런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하지만,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삶을 파고들 것이다. 혹자는 “스마트폰이 ‘혁명’이라면, 메

타버스는 ‘문명’이다”라고 이야기한다. 메타버스가 몰고 올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이다. 인간의 삶과 연결된 모든 영역

에 있어 전방위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. 캐럿도 예외일 수는 없다. 이미 물 밑에서 거대한 움직임들은 시작되었다. 

헉슬리의 <멋진 신세계(Brave New World)>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세계의 끝이 아닌,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. 

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박탈하는 ‘디스토피아’로 흘러갈지, 새로운 삶의 경험을 창출하는 ‘테크노피아’로 향하게 될지는 미

지수다. 이것은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 보편적 인간의 의식수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. 

 

대망의 2022년이 시작되었다.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성장과 진전이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. 

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고

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. 

한 손바닥에 무한을 거머쥐고, 

한 순간 속에서 영원을 느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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